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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은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매우 지친 사울 왕은 굴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1)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 왕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사울 왕이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

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브아로 돌아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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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상 24, 26장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1) 기름부음 : 알아볼까요(40쪽)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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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4646
다윗이 십 황무지로 도망하자 사울 왕은 군사 삼천 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몰래 사울의 1)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 왕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기브아로 돌아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매우 슬퍼했

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용서한 것입니다.

1) 진 : 군사가 모여서 머물러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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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1.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8:6 ~ 8 말씀을 찾아 읽고 답해 보세요.

2. 하나님께 맡겨요

1.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에서 고르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대답해 보세요.

사울이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쳤을 때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① 나라면 죽지 않을

    정도로 패 주었을

    거야.

②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당연히 죽였을 거야.

③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길

    거야.

너희가 친히 원수를                             진노하심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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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모두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

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                       )이(를) 위해 기도할 내용을

적고 하나님께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                     )이(가) 저를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                     )이(가) 자꾸 미워져요.

하지만,

에게 지지 말고        으로 악을                     (로마서 12:21)

선으로 악을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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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부음은 누가 받았을까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기름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예수님도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1)직분을 모두 합하여 가지고 계신 분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

시는 분이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1) 직분 : 맡은 일




